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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angerines cultivation takes place in the southern region of Korea, including the Jeju region,

however, the cultivation area in the Jeju region is 21,877 ha, which is 99% of the total cultivation area. To

support stable production, disease and pest control time accounts for 13.4%, the second highest proportion

after harvest work. The amount of pesticide usage (kg a.i./ha) according to crop was highest for citrus at 40.0

kg a.i./ha, making it the crop with the greatest exposure to pesticides. An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number of citrus farmers who are in compliance with the standards for safe use of pesticides as

well as symptoms they may be experiencing and treating. A survey of 232 target farms was conducted,

which represents 0.8% of citrus growing farms. Among citrus farmers, symptoms of pesticide poisoning were

limited to 11 symptoms, including dizziness, vomiting, nausea, headache, fever, skin allergy, itching, hives,

bloodshot eyes, difficulty breathing, and skin spots. Protective clothing was regarded as protective equipment

for prevention of pesticide poisoning. The study was limited to hats, gloves, protective glasses, and masks.

The protective equipment worn by citrus farmers when spraying pesticides was most often protective clothing

+ hat + gloves + mask at 62%, followed by protective clothing + hat + gloves + mask + protective glasses at

18%, and hat + gloves at 18%. Those wearing masks, protective clothing, hats, and gloves accounted for 4%,

while the percentage of remaining minority responses was 12%. The various symbols of pesticide poisoning

affecting citrus farmers after spraying pesticides included dizziness + skin allergy + bloodshot eyes in 18%,

bloodshot eyes in 12%, itching in 10.3%, and hives in 8.6%. Of the 232 surveyed farmers, 19.0% (44

people) received treatment at a hospital, 59 (25.4%) received pharmacy prescriptions, however, 55.6% (129

people) responded that they did not receive medical treatment. In particular, 40.3% of non-medical farmers

did not receive medical treatment due to asymptomatic symptoms, however, 59.7% of subjects did not

receive hospital treatment or pharmacy prescriptions despite a diagnosis of pesticide poisoning. These

research findings are expecte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to prevent pesticide poisoning in citrus fa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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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감귤은 제주지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남부지역 등에서

재배되고 있으나 재배면적은 2021년 기준 제주지역이 전체

재배면적의 99%인 21,877 ha 재배되고 있다(KOSIS). 기후

온난화등으로 같은 기간 동안 제주 외에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에도 재배면적이 151 ha (KOSIS) 수준에 이르고 있

다. 감귤은 국내 과일 생산량 2,109천톤의 30%인 634천톤

이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액은 같은 기간 동안 1,065십억원

으로 과일 생산액의 19%를 차지(KOSIS)하는 중요한 작목

이다. 감귤농가가 안정적인 감귤 생산을 위하여 투입되는

연간 노동시간은 10a당 노지재배는 113.5시간(Jo, 2022), 시설

재배는 206.6시간(Jo, 2022)이며, 생산량과 품질향상을 높이

기 위한 연간 병·해충 방제 시간은 13.4%이며, 수확작업 다

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Jo, 2022). 감귤 병해충

방제작업은 농업인의 농약 노출에 대한 위험이 가장 높은

작업이므로 정부는 농약으로 인한 사망과 중독의 위험과 같

은 사고율을 낮추기 위하여 메소밀제와 같은 고독성 농약 9

종은 2011년에 판매금지를 시행하였고, 2012년부터는 맹독

성 제조체 성분인 파라쿼트 함유 농약의 생산 및 판매를 금

지하였다(Moon et al., 2019). 국가적 차원의 정책 시행으로

급성 농약 중독으로 인한 사망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Chae et al., 2023).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약

살포 후나 반복적인 노출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약 중독증상

은 두통, 무력증, 오심, 구토 등의 비특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Kim, et al., 2011). 또한 농약에 관한 농업인들

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위험성을 인

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실천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Lee & Chung, 2000; Kwon et al., 2012)

고 하였다. 

농촌진흥청의 농약안전사용기준은 농산물 중에 농약 잔류

량을 허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물별로 농약 사용

횟수와 수확 전 최종 사용시기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농산물

별 적용시험을 통해 고시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안전한 농

약사용 요령(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psis.rda.go.kr)

에서 농약이 신체로 노출되는 경로는 입을 통하여(oral), 피

부를 통하여(demal), 코나 입의 호흡으로 인하여 폐로 들어

오는(inhalation)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안전

을 위한 일반적인 예방법은 제품의 라벨을 읽어 경고기호,

그림문자, 색깔부호를 확인하고, 피부노출을 예방하고, 농약

이 묻은 손이나 장갑으로 얼굴이나 다른 노출된 피부를 만

지면 안되며, 음식을 먹거나 화장실에 갈 때도 항상 손과 얼

굴을 먼저 씻는 등 개인위생법을 준수하라고 하였다. 더운

날씨에서의 개인보호는 시원한 시간에 농약사용과 작업복

착용, 작업복 유지, 손, 눈, 얼굴의 보호 및 관련 장비의 보

관관리 등을 일반적인 권고사항으로 지정하고 있다(농촌진

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psis.rda.go.kr).

농작업환경내 건강위험 요인으로는 인간공학적요인(작업

자세, 반복동작, 중량물 취급), 물리적요인(소음, 진동, 온열),

화학적요인(농약, 무기분진,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생물학

적 요인(유기분진, 미생물, 곰팡이)으로 규정하고 있다(Cha

et al., 2016). 화학적 요인 중의 하나인 농약의 급성중독 증

상은 메스꺼움, 어지러움, 피부가려움, 피로감, 두통 등이며,

만성중독의 영향은 면역기능 저하, 호흡기 질환(천식, 비염

등), 암, 신경계질환(우울증, 피킨슨병 등) 등이 나타난다. 몸

으로 농약이 들어오는 방법은 눈, 입이 있으며 입은 피부흡

수의 10배 흡수효과, 코로 들이마셔서 폐로 흡수될 경우는

피부흡수의 30배 흡수 효과가 있다. 농약살포시 주의사항으

로 살포 전에는 보호장구 착용, 바람을 등지고 작업하기, 희

석비율 지키기, 살포 중에는 보호장구 착용, 바람을 등지고

작업하기, 뜨거운 날씨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 살포 후에는

노출부위 비눗물로 씻기, 방제복 분리 세탁, 농약살포지역

출입금지 표시이다(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psis.rda.

go.kr).

영농현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농업인이 농약안전사용 기준

을 준수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증상을 경험하고 치료하

고 있는지를 제주 감귤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였

다. 작물별 농약사용량(kg a.i./ha)은 과채류는 노지고추가

12.5 kg a.i/ha으로 가장 많고, 벼는 3.46 kg a.i/ha, 과수류 중

감귤이 40.0 kg a.i./ha로 가장 많아(Ha et al., 2012) 감귤농

가가 농약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제주지역의 감귤농가의 농약 방제실태

와 중독예방을 위한 보호장비 착용 실태를 조사하고, 중독

경험과 농가의 대응을 조사하여 감귤농가의 농약중독을 예

방하기 위한 농업인의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

제주도에서 재배되는 감귤은 우리나라 감귤 재배면적의

99% 점유하고 있으며, 제주에서 감귤농사를 짓는 약 3만 농

가를 모집단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농가는 전체 감귤재배 농

가의 0.8%인 노지재배와 시설재배를 같이 하는 232농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하여 설문 조사를 하였다. 설

문조사 농가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 없이 무작위로 농가를 선

정하였으며, 설문지에 참여 농가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였다.

감귤재배 농업인의 평균 감귤재배 경력은 23.5년이고 연

간 노지감귤 방제횟수는 9.6회, 시설감귤 방제횟수는 6.1회

로 나타났다. 시설감귤은 여름 장마철 등으로 인한 재배시설

외부의 다습한 환경과 시설 외부에서 들어오는 해충의 침입

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여 병·해충 방제 횟수가 노지감

귤보다 3.5회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10a당 방제시간은 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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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은 2.1시간, 시설감귤은 밀식재배가 많아서 5.8시간으로

노지재배보다 3.7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조사방법

감귤 재배 농업인의 농약 중독증상은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하여 ‘심하게 지침, 두통, 어지러움, 구역질, 구토, 피부자

극감, 눈의 자극감, 눈물, 목의 자극감, 콧물, 가슴이 답답함,

호흡곤란, 초조하거나 우울함, 일시적인 의식상실, 평소보다

심하게 많은 땀을 흘림, 시야가 흐려짐, 감각이 이상해짐,

말이 어눌해짐, 전신마비, 과다행동, 설사’의 21가지 증상

(Lee et al., 2015; Kim et al., 2011) 중 연구자의 그 동안의

연구경험 등을 바탕으로 ‘어지럼증(현기증), 구토, 메스꺼움,

두통, 발열, 피부알러지, 가려움증, 두드러기, 눈충혈, 호흡

곤란, 피부반점’의 11가지 증상으로 한정하였다. 농약 중독

예방을 위한 보호장비는 선행연구 등 문헌고찰을 통하여 방

제복, 모자, 장갑, 보호안경, 마스크, 기타(Lee et al., 2019)

로 한정하였다.

조사항목은 감귤재배 영농경력, 농약방제 횟수, 1회 방제

시간, 보호장비 착용, 농약중독경험, 농약중독 증상 후 조치,

농약 살포방법 등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 9.3 프로그램으로 통계분석 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퍼센트를 산출하였고, 농약방제횟

수, 1회 방제시간, 보호장비 착용, 농약중독경험, 중독증상

후 조치와 농약 살포방법은 교차분석과 요인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감귤농가 농약살포 현황

영농경력이 30년 이상 되는 농가 비율이 46.6%로 많고,

다음은 20~30년 미만 되는 농가 비율이 17.7%로 나타나 20

년 이상 농가비율이 64.3%로 영농경력이 많은 농가 가 많

았다. 농약살포 횟수는 노지감귤은 10~15회 미만의 비율이

54.3%로 가장 많고, 10회 이상 농가비율이 61.6%로 나타났

으며, 시설감귤은 5회 미만이 47%로 가장 많았으며, 10회

이상 농가비율은 31%로 노지감귤보다 적었다(Table 2).

감귤재배 경력별 10a당 방제시간은 노지재배는 평균 9.6

시간이나 시설재배는 평균 6.1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재배 형태별 10a당 방제시간에 대한 표준편차는 노지재배는

4.156이나 시설재배는 5.922로 시설재배의 표준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a당 방제시간이 가장 많은 경우

는 노지재배는 영농경력이 30년 이상 된 농가가 40시간으로

가장 많고, 시설재배도 영농경력이 30년 이상되는 농가가

30시간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지재배보다는 10시간 정도 적

었다(Table 3).

감귤 재배시설 형태별 농약 1회 살포시간에 따른 농가 분

포를 보면 노지재배와 시설재배 모두 3시간 방제하는 비율

이 각각 노지재배 48.2%, 시설재배 46.7%로 가장 높은데

이는 오전 3시간 방제하고 휴식을 취하는 농가비율이 높음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1회 방제시 오전과 오후

Table 1. Cultivation experience and pesticide treatment time

Division Minimum value Medium Maximum value Standard Deviation

Citrus cultivation experience 2.0 years 23.5 years 60.0 years 13.4

Number of field citrus pest control operations 0.0 times 9.6 times 40.0 times 4.2

Number of facility citrus pest control operations 0.0 times 6.1 times 30.0 times 5.9

Outdoor tangerine pest control time per 10 are 1.0 hours 2.1 hours 7.0 hours 1.8

Facility citrus pest control time per 10 are 1.0 hours 5.8 hours 512.0 hours 46.3

Table 2. Farming experience and number of pesticide sprays  (Unit : Peoples)

Farming experience
Number of pesticide sprays

Division
Outdoor tangerine Facility citrus

Division Number of farms Rate Number of farms Rate Number of farms Rate

Less than 
5 years

18 7.8%
Less than 
5 times 

33 14.2% 109 47.0%

Less than 
10 years

27 11.6%
Less than 
7 times

5 2.2% 13 5.6%

Less than 
20 years

38 16.4%
Less than 
10 times

51 22.0% 38 16.4%

Less than 
30 years

41 17.7%
Less than 
15 times

126 54.3% 59 25.4%

30+ years 108 46.6% 5 or more times 17 7.3% 13 5.6%

Total 232 100% Total 232 100% 23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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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3시간씩 총 6시간 방제하는 농가비율이 노지재배 32.5%,

시설재배 33.6%로 높았다. 하지만 1회 농약살포 시간이 1시

간 미만되는 농가비율이 노지재배 3.1%, 시설재배 1.5%로

적게 나타난 반면 9시간 이상되는 농가 비율이 노지재배

12.3%, 시설재배 12.4로 나타났다(Table 4) 

감귤 재배농가의 영농경력별 1회당 방제시간은 노지재배

는 1.2시간, 시설재배는 1.3시간으로 시설재배가 약간 많았

으며 표준편차도 시설재배가 1.187로 노지재배 0.81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1회당 방제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

농경력은 5년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노지재배는 1.4시간, 시

설재배는 2.5시간으로 가장 많았다(Table 5). 

감귤농가 농약살포시 착용하는 보호장비

감귤 재배농가는 농약살포시 농약에 대한 위험을 알고,

농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제복+모자+장갑

+마스크(1유형)를 쓰고 방제한다고 응답한 농가가 61.7%로

나타났으며, 응답농가의 18.2%는 방제복+모자+장갑+마스

크+보호안경(2유형)을 착용하고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영농경력별로는 1유형은 20년 미만 > 30년 이

상 > 30년 미만 > 10년 미만 > 5년 미만으로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비율이 많으며, 2유형은 10년 미만 > 30년 미만 >

30년 이상 > 20년 미만 > 5년 미만 순으로 보호장비 착용하

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감귤재배 형태별 농약 살포시 착용하는 보호장비는 노지

재배 농가 중 농약에 대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제복+

모자+장갑+마스크(1유형)를 쓰고 방제한다고 응답한 농가

가 60.7%로 나타났으며, 응답농가의 19.2%는 방제복+모자

+장갑+마스크+보호안경(2유형)을 착용하고 농약을 살포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농가의 79.9%는 방제복+모

자+장갑+마스크를 착용하고 병해충을 방제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영농경력별 보호장비 착용은 1유형은 20년 미

만 > 30년 이상 > 30년 미만 순으로 높고, 2유형은 10년 미

만 > 30년 미만 > 30년 이상 순으로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Table 3. Pest control time per 10a by citrus cultivation experience  (Unit : Times)

Cultivation 
experience

Open field cultivation Facility cultivation

Medium
Minimum 

value
Maximum 

value
STD Medium

Minimum 
value

Maximum 
value

STD

Average 9.6 0 40 4.156 6.1 0 30 5.922

Less than 5 years 9.4 2 20 3.898 1.4 0 10 3.080

Less than 10 years 10.5 4 20 3.569 3.2 0 18 5.329

Less than 20 years 10.3 0 20 3.695 7.0 0 25 6.441

Less than 30 years 8.0 0 15 4.314 6.3 0 18 5.342

30 or more times 9.9 0 40 4.322 7.1 0 30 5.924

Table 4. Distribution of citrus farms by one-time pesticide spraying time  (Unit : Peoples)

Division Total 1 hours 1.5 hours 3 hours 4 hours 4.5 hours 5 hours 6 hours 9 hours
No 

response

Open field 
cultivation

219 7 1 112 1 4 1 74 28 2

100% 3.1% 0.4% 48.2% 0.4% 1.8% 0.4% 32.5% 12.3% 0.9%

Facility 
cultivation

137 2 1 64 1 4 0 46 17 2

100% 1.5% 0.7% 46.7% 0.7% 2.9% 0.0% 33.6% 12.4% 1.5%

Table 5. Pest control time per session by farming experience  (Unit : Peoples)

Cultivation 
experience

Open field cultivation Facility cultivation

Medium
Minimum 

value
Maximum 

value
STD Medium

Minimum 
value

Maximum 
value

STD

Average 1.2 0.3 7.0 0.816 1.3 0.4 12.0 1.187

Less than 5 years 1.4 0.5 5.0 1.183 2.5 0.5 5.0 1.936

Less than 10 years 1.3 0.5 7.0 1.311 1.5 0.5 3.0 0.809

Less than 20 years 1.3 0.5 4.0 0.881 1.8 0.5 12.0 2.470

Less than 30 years 0.9 0.3 2.0 0.294 1.2 0.4 3.0 0.660

30 or more times 1.1 0.3 4.0 0.671 1.1 0.5 2.0 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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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재배 농가 중 농약 살포시 농약 노출을 방지하기 위

하여 착용하는 보호장비에 대한 설문조사 문항에 응답한 농

가는 137농가로 나타났다. 응답한 농가 중에서 방제복+모자

+장갑+마스크(1유형)를 쓰고 방제한다는 농가비율은 65.0%

로 나타났으며, 응답농가의 4.4%는 방제복+모자+장갑(4유

형)을 착용하고 농약을 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설재배 농가는 노지재배 농가보다 1유형의 보호장비를 착용

하는 비율이 4.3% 많으나, 2유형의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비

율은 14.6%로 노지 재배농가의 19.2%보다 4.6%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 농약살포 횟수별 보호장비 착용을 보면 1유형

은 10회 미만 > 15회 이상 > 7회 미만 > 15회 미만 > 5회

미만 순으로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비율이 많았으며 4유형은

15회 미만 > 15회 이상 순으로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감귤농가의 농약살포 1회 시간별 보호장비 착용유형을 보

면 1유형은 방제복+모자+장갑+마스크를 착용하는 농가로써

1회 방제시간이 1.5시간 > 9시간 > 6시간 > 3시간 > 4.5시

간 > 1시간 > 5시간 순으로 비중이 높으며, 2유형은 방제복

+모자+장갑+마스크+보호안경을 착용하는 경우로 1회 방제

시간별 응답농가 비율은 5시간 > 4.5시간 > 3시간 > 6시간

Table 6. Wear protective equipment according to farming experience  (Unit : Peoples)

Cultivation 
experience

Total Type 1 Type 2 Type 3 Type 4 Type 5 Type 6

Average
230 142 42 9 9 5 23

100% 61.7% 18.3% 3.9% 3.9% 2.2% 10.0%

Less than 
5 years

18 10 1 1 1 0 5

100% 55.6% 5.6% 5.6% 5.6% 0.0% 27.8%

Less than 
10 years

26 15 7 1 0 0 3

100% 57.7% 26.9% 3.8% 0.0% 0.0% 11.5%

Less than 
20 years

38 26 4 1 1 1 5

100% 68.4% 10.5% 2.6% 2.6% 2.6% 13.2%

Less than 
30 years

41 24 10 1 1 0 5

100% 58.5% 24.4% 2.4% 2.4% 0.0% 12.2%

30 or 
more times

107 67 20 5 6 4 5

100% 62.6% 18.7% 4.7% 5.6% 3.7% 4.7%

Type 1 is a protective clothing + hat + gloves + mask, Type 2 is a protective clothing + hat + gloves + mask + protective glasses, Type 3 is a
hat + gloves + mask, Type 4 is a protective clothing + hat + gloves, Type 5 is a protective clothing + hat + mask, and Type 6 is the same. Wear
various protective equipment

Table 7. Wear protective equipment according to the number of pesticide sprays on field citrus fruits  (Unit : Peoples)

Number of pest 
control

Total Type 1 Type 2 Type 3 Type 4 Type 5 Type 6

Total
219 133 42 8 8 5 23

100% 60.7% 19.2% 3.7% 3.7% 2.3% 10.5%

Less than 
5 times

20 9 6 1 0 2 2

100% 45.0% 30.0% 5.0% 0.0% 10.0% 10.0%

Less than 
7 times

5 2 1 1 0 0 1

100% 40.0% 20.0% 20.0% 0.0% 0.0% 20.0%

Less than 
10 times

51 28 10 3 2 0 8

100% 54.9% 19.6% 5.9% 3.9% 0.0% 15.7%

Less than 
15 times

126 83 21 3 6 3 10

100% 65.9% 16.7% 2.4 4.8% 2.4% 7.9%

15 or 
more times

17 11 4 0 0 0 2

100% 64.7% 23.5% 0.0% 0.0% 0.0% 11.8%

Type 1 is a protective clothing + hat + gloves + mask, Type 2 is a protective clothing + hat + gloves + mask + protective glasses, Type 3 is a
hat + gloves + mask, Type 4 is a protective clothing + hat + gloves, Type 5 is a protective clothing + hat + mask, and Type 6 is the same. Wear
various protective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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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순으로 응답농가의 비중이 높다. 3유형은 1시간 방

제하는 농가 비중이 28.6% 가장 높고, 4유형은 9시간 방제

하는 농가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Table 9).

감귤농가 농약살포 후 경험한 농약 중독증상

감귤 재배농가의 농약중독 증상은 종류별로 다양하게 나

타날 수 있으며, 시기적으로도 농약 살포 후 즉각 나타날 수

도 있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 한 후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응답자가 영농하면서 현재까지 농약을 살포하고

농약으로 인하여 경험한 중독증상을 설문지에 의한 응답을

하도록 조사하였다. 물론 농가의 중독증상에 대한 과학적이

고 의학적인 다양한 검증 방법이 있겠지만 물리적이고 시간

Table 8. Wear protective equipment depending on the number of times the facility sprays citrus pesticides  (Unit : Peoples)

Number of 
pest control

Total Type 1 Type 2 Type 3 Type 4 Type 5 Type 6

Total
137 89 20 5 6 5 12

100% 65.0% 14.6% 3.6% 4.4% 3.6% 8.8%

Less than 
5 times

14 8 2 1 0 1 2

100% 57.1% 14.3% 7.1% 0.0% 7.1% 14.3%

Less than 
7 times

13 8 2 0 0 1 2

100% 61.5% 15.4% 0.0% 0.0% 7.7% 15.4%

Less than 
10 times

38 28 5 2 0 1 2

100% 73.7% 13.2% 5.3% 0.0% 2.6% 5.3%

Less than 
15 times

59 36 9 2 5 1 6

100% 61.0% 15.3% 3.4% 8.5% 1.7% 10.2%

15 or 
more times

13 9 2 0 1 1 0

100% 69.2% 15.4% 0.0% 7.7% 7.7% 0.0%

Type 1 is a protective clothing + hat + gloves + mask, Type 2 is a protective clothing + hat + gloves + mask + protective glasses, Type 3 is a
hat + gloves + mask, Type 4 is a protective clothing + hat + gloves, Type 5 is a protective clothing + hat + mask, and Type 6 is the same. Wear
various protective equipment

Table 9. Spray pesticide on citrus fruits once. Wear protective equipment according to time  (Unit : Peoples)

Division Total Type 1 Type 2 Type 3 Type 4 Type 5 Type 6

Total
232 144 42 9 9 5 23

100% 62.1% 18.1% 3.9% 3.9% 2.2% 9.9%

1 hours
7 3 1 2 0 0 1

100% 42.9% 14.3% 28.6% 0.0% 0.0% 14.3%

1.5 hours
1 1 0 0 0 0 0

100% 100.0% 0.0% 0.0% 0.0% 0.0% 0.0%

3 hours
113 68 21 5 3 3 13

100% 60.2% 18.6% 4.4% 2.7% 2.7% 11.5%

4 hours
1 1 0 0 0 0 0

100% 100.0% 0.0% 0.0% 0.0% 0.0% 0.0%

4.5 hours
4 2 2 0 0 0 0

100% 50.0% 50.0% 0.0% 0.0% 0.0% 0.0%

5 hours
1 0 1 0 0 0 0

100% 0.0% 100.0% 0.0% 0.0% 0.0% 0.0%

6 hours
75 49 13 1 3 2 7

100% 65.3% 17.3% 1.3% 4.0% 2.7% 9.3%

9 hours
30 20 4 1 3 0 2

100% 66.7% 13.3% 3.3% 10.0% 0.0% 6.7%

Type 1 is a protective clothing + hat + gloves + mask, Type 2 is a protective clothing + hat + gloves + mask + protective glasses, Type 3 is a
hat + gloves + mask, Type 4 is a protective clothing + hat + gloves, Type 5 is a protective clothing + hat + mask, and Type 6 is the same. Wear
various protective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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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그리고 조사방법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농가의 생각을

구조화된 설문 조사표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농약 살포자가

느끼는 다양한 중독증상이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

행연구와 연구자의 그동안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어지럼증,

구토, 구역질(메스거움), 두통, 발열, 피부알러지, 가려움증,

두드러기, 눈충혈, 호흡곤란, 피부반점 등 11가지 증상으로

한정하였다.

조사결과 노지 감귤농가의 농약중독 경험비율은 75.4%로

나타났으며, 중독증상을 경험하지 못한 농가는 24.6%로 나

타나 기존의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크게 3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농약중독 경험에 대한 시

기적인 제약을 두지 않았다는 점과, 둘째는 농가 스스로 인

지하고 있는 중독증상을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셋째는 타

작목에 비하여 감귤은 농약살포량이 가장 많은 작목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농약중독 증상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

났다고 볼 수 있다. 영농경력별 농약중독 증상은 무경험을

포함하여 12개의 증상을 9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농약 중

독증상은 어지럼증+피부알러지+눈충혈을 복합적으로 경험

한 농가 비율이 18.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눈충혈과

같은 단일증상을 경험한 농가비율이 12.1%로 많았고, 세 번

째는 가려움증을 경험한 농가비율이 10.3%로 많았다, 그리

고 두드러기(8.6%) > 피부알러지(8.2%) > 어지럼증(7.3%)

> 구역질(6.5%) > 두통(4.3%)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험하지

않은 농가도 24.6%로 나타났다. 농약 증독증상을 경험하지

않은 농가는 영농경력이 5년미만(33.3%) > 20년 미만(28.9%)

> 30년 이상(27.8%) > 10년 미만(18.5%) > 30년 미만(12.2%)

순으로 나타났는데 영농경험이 적은 농가가 농약방제에 따

른 중독증상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

고 20년 미만과 30년 이상 농가가 농가 전체 평균보다 중독

경험이 적은 것은 상대적으로 농약 살포시 농약의 위험성을

알고 보호장비를 잘 착용하였거나, 농약살포시 바람을 등지

고 방제하거나, 적절한 시간내에 방제를 한 후 안정적인 휴

식을 취하는 등 농약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고 방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영농경력이 30년 미만과 10년 미만 되

는 농가는 앞에서 언급한 보호장비와 농약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Table 10).

노지감귤 재배농가의 연간 농약 살포횟수별 농약 중독증

상을 분석한 결과 조사농가 232농가 중 24.6% 농가는 농약

중독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으며, 무경험 농가는 10

회 미만 농가에서 29.4%로 가장 높고, 다음은 15회 미만에서

24.6%로 나타났으며 5회 미만(21.2%)과 7회 미만(20.0%),

15회 이상이 17.6%로 낮았다. 농약살포 횟수가 많을수록 농

약중독 경험이 없는 농가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감귤 노지

재배 농가의 농약살포 횟수별 농약 중독증상은 5회 미만은

가려움증(18.2%) > 피부알러지(15.2%) > 두통(12.1%)·두드

러기(12.1%) > 어지럼증+구역질(9.1%) 순으로 나타났으며,

10회 미만은 어지럼증+피부알러지+눈충혈(27.5%) > 두드러

기(9.8%)·눈충혈(9.8%) > 두통(5.9%)·피부알러지(5.9%)·가

려움증(5.9%)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15회 미만으로 방제하

는 농가는 어지럼증+피부알러지+눈충혈(18.3%) > 눈충혈

(12.7%) > 가려움증(11.1%) > 구역질(8.7%) 순으로 응답하

였다. 연간 15회 이상 농약을 살포하는 농가는 응답자 232

명 중 17명이 응답하였으며, 이들 중 4명이 눈충혈을 경험

하였으며 비율은 23.5%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17.6%는 어

지럼증+피부알러지+눈충혈을 경험한 것으로 났다(Table 11).

시설감귤 재배농가는 응답자 232농가 중 24.6% 농가는

농약중독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으며, 무경험 농가

는 10회 미만 농가에서 28.9%로 가장 높고, 다음은 5회 미

Table 10. Pesticide poisoning symptoms by farming experience                                                                (Unit : Peoples)

Division Total Type1 Type2 Type3 Type4 Type5 Type6 Type7 Type8
Inexperi-

ence

Total
232 42 17 15 10 19 24 20 28 57

100% 18.1% 7.3% 6.5% 4.3% 8.2% 10.3% 8.6% 12.1% 24.6%

Less than 
5 years

18 3 0 2 0 2 2 1 2 6

100% 16.7% 0.0% 11.1% 0.0% 11.1% 11.1% 5.6% 11.1% 33.3%

Less than 
10 years

27 3 6 1 2 2 4 2 2 5

100% 11.1% 22.2% 3.7% 7.4% 7.4% 14.8% 7.4% 7.4% 18.5%

Less than 
20 years

38 8 4 2 2 1 2 3 5 11

100% 21.1% 10.5% 5.3% 5.3% 2.6% 5.3% 7.9% 13.2% 28.9%

Less than 
30 years

41 10 2 3 2 5 4 6 4 5

100% 24.4% 4.9% 7.3% 4.9% 12.2% 9.8% 14.6% 9.8% 12.2%

30 or 
more times

108 18 5 7 4 9 12 8 15 30

100% 16.7% 4.6% 6.5% 3.7% 8.3% 11.1% 7.4% 13.9% 27.8%

Type 1 of poisoning symptoms is dizziness + skin allergy + bloodshot eyes, type 2 is dizziness + nausea, type 3 is nausea, type 4 is headache,
type 5 is skin allergy, type 6 is itching, type 7 is hives, 8 Type is bloodshot 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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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서 25.7%로 나타났으며 15회 미만(23.7%)과 7회 미만

(23.1%) 순으로 농약중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살포 횟수가 10회 미만일수록 상대적으로 농약중독 경험이

없는 농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감귤 시설재배 농가의 농

약살포 횟수별 농약 중독증상은 5회 미만은 어지럼증+피부

알러지+눈충혈(17.4%) > 가려움증(11.9%) > 어지럼증+구역

질(10.1%) 순으로 나타났으며, 10회 미만은 어지럼증+피부

알러지+눈충혈(26.3%) > 구역질(10.5%) 순으로 응답하였으

며, 15회 미만으로 방제하는 농가는 눈충혈(22.0%) > 어지

럼증+피부알러지+눈충혈(15.3%) > 두드러기(10.2%) > 순

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연간 15회 이상 농약을 살포하는

농가는 응답자 232명 중 13명이 응답하였으며, 이들 중 3명

이 어지럼증+피부알러지+눈충혈을 경험하였으며 비율은

23.1%로 나타났고, 농약살포 횟수가 7회 미만되는 13농가

중 응답자의 23.1%는 피부알러지와 눈충혈을 경험한 것으

로 났다(Table 12).

감귤 재배농가의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농약 중독증상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방제복+모자+장갑+마스크를 착용하고

농약을 살포한 농가는 응답자의 27.8%가 농약중독에 대한

증상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8.1%는 어지럼증+

피부알러지+눈충혈을 복합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눈충혈(11.8%) > 가려움증(11.1%) 두드러기(8.3%) 순

으로 응답하였다. 방제복+모자+장갑+마스크+보호안경을 착

용하고 농약을 살포한 농가는 무증상으로 응답한 농가 비율

Table 11. Symptoms of pesticide poisoning according to the number of pesticide sprays in open field cultivation  (Unit : Peoples)

Division Total Type1 Type2 Type3 Type4 Type5 Type6 Type7 Type8
Inexperi-

ence

Total
232 42 17 15 10 19 24 20 28 57

100% 18.1% 7.3% 6.5% 4.3% 8.2% 10.3% 8.6% 12.1% 24.6%

Less than 
5 years

33 1 3 1 4 5 6 4 2 7

100% 3.0% 9.1% 3.0% 12.1% 15.2% 18.2% 12.1% 6.1% 21.2%

Less than 
10 years

5 1 0 1 0 1 0 0 1 1

100% 20.0% 0.0% 20.0% 0.0% 20.0% 0.0% 0.0% 20.0% 20.0%

Less than 
20 years

51 14 2 1 3 3 3 5 5 15

100% 27.5% 3.9% 2.0% 5.9% 5.9% 5.9% 9.8% 9.8% 29.4%

Less than 
30 years

126 23 10 11 3 9 14 9 16 31

100% 18.3% 7.9% 8.7% 2.4% 7.1% 11.1% 7.1% 12.7% 24.6%

30 or 
more times

17 3 2 1 0 1 1 2 4 3

100% 17.6% 11.8% 5.9% 0.0% 5.9% 5.9% 11.8% 23.5% 17.6%

Type 1 of poisoning symptoms is dizziness + skin allergy + bloodshot eyes, type 2 is dizziness + nausea, type 3 is nausea, type 4 is headache,
type 5 is skin allergy, type 6 is itching, type 7 is hives, 8 Type is bloodshot eyes

Table 12. Pesticide poisoning symptoms according to the number of pesticide sprays in facility cultivation  (Unit : Peoples)

Division Total Type1 Type2 Type3 Type4 Type5 Type6 Type7 Type8
Inexperi-

ence

Total
232 42 17 15 10 19 24 20 28 57

100% 18.1% 7.3% 6.5% 4.3% 8.2% 10.3% 8.6% 12.1% 24.6%

Less than 
5 years

109 19 11 7 6 8 13 8 9 28

100% 17.4% 10.1% 6.4% 5.5% 7.3% 11.9% 7.4% 8.3% 25.7%

Less than 
10 years

13 1 0 0 0 3 2 1 3 3

100% 7.7% 0.0% 0.0% 0.0% 23.1% 15.4% 7.7% 23.1% 23.1%

Less than 
20 years

38 10 1 4 3 2 3 3 1 11

100% 26.3% 2.6% 10.5% 7.9% 5.3% 7.9% 7.9% 2.6% 28.9%

Less than 
30 years

59 9 4 3 1 4 5 6 13 14

100% 15.3% 6.8% 5.1% 1.7% 6.8% 8.5% 10.2% 22.0% 23.7%

30 or 
more times

13 3 1 1 0 2 1 2 2 1

100% 23.1% 7.7% 7.7% 0.0% 15.4% 7.7% 15.4% 15.4% 7.7%

Type 1 of poisoning symptoms is dizziness + skin allergy + bloodshot eyes, type 2 is dizziness + nausea, type 3 is nausea, type 4 is headache,
type 5 is skin allergy, type 6 is itching, type 7 is hives, 8 Type is bloodshot 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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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6.2%로 나타났으며, 어지럼증+피부알러지+눈충혈과 같

은 증상을 경험한 농가는 16.7%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어지

럼증+구역질, 구역질, 피부알러지, 가려움증, 두드러기, 눈충

혈을 경험한 농가 비율이 각각 9.5%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농약살포시 보호장비를 모자+장갑+마스크를 착용하는 농가

는 피부알러지 증상을 경험한 농가 비율이 44.4%로 높게

나타났으며, 방제복+모자+장갑을 착용하고 농약을 살포하

는 농가는 어지럼증+피부알러지+눈충혈과 피부알러지를 경

험한 농가비율이 각각 22.2%로 나타났다. 그 외 다양한 보

호장비를 착용한 농가는 어지럼증+피부알러지+눈충혈을 경

험한 농가 비율이 2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어지럼증+

구역질을 경험한 농가 비율이 17.4%로 높았다(Table 13).

농약 1회 살포시간이 1~1.5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농

가는 농약 중독증상을 경험하지 못한 비율이 50%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6시간 살포한 농가는 29.3%로 나타났으

며, 다음은 9시간을 살포한 농가가 23.3%, 그리고 3~5시간

농약을 살포한 농가는 20.2%로 나타났다. 농약 1회 살포시 작

업시간이 1~1.5시간인 경우는 중독증상이 피부알러지(25%),

Table 13. Symptoms of pesticide poisoning by wearing protective equipment  (Unit : Peoples)

Division

Symptoms of pesticide poisoning

Total Type1 Type2 Type3 Type4 Type5 Type6 Type7 Type8
Inexperi-

ence

Type of 
protective 
equipment 

worn

Total
232 42 17 15 10 19 24 20 28 57

100% 18.1% 7.3% 6.5% 4.3% 8.2% 10.3% 8.6% 12.1% 24.6%

Type1
144 26 8 11 9 5 16 12 17 40

100% 18.1% 5.6% 7.6% 6.3% 3.5% 11.1% 8.3% 11.8% 27.8%

Type2
42 7 4 4 0 4 4 4 4 11

100% 16.7% 9.5% 9.5% 0.0% 9.5% 9.5% 9.5% 9.5% 26.2%

Type3
9 1 0 0 0 4 0 1 2 1

100% 11.1% 0.0% 0.0% 0.0% 44.4% 0.0% 11.1% 22.2% 11.1%

Type4
9 2 0 0 0 2 1 1 1 2

100% 22.2% 0.0% 0.0% 0.0% 22.2% 11.1% 11.1% 11.1% 22.2%

Type5
5 0 1 0 1 1 0 1 1 0

100% 0.0% 20.0% 0.0% 20.0% 20.0% 0.0% 20.0% 20.0% 0.0%

Type6
23 6 4 0 0 3 3 1 3 3

100% 26.1% 17.4% 0.0% 0.0% 13.0% 13.0% 4.3% 13.0% 13.0%

Type 1 is a protective clothing + hat + gloves + mask, Type 2 is a protective clothing + hat + gloves + mask + protective glasses, Type 3 is a
hat + gloves + mask, Type 4 is a protective clothing + hat + gloves, Type 5 is a protective clothing + hat + mask, and Type 6 is the same. Wear
various protective equipment
Type 1 of poisoning symptoms is dizziness + skin allergy + bloodshot eyes, type 2 is dizziness + nausea, type 3 is nausea, type 4 is headache,
type 5 is skin allergy, type 6 is itching, type 7 is hives, 8 Type is bloodshot eyes

Table 14. Symptoms of pesticide poisoning depending on the time of pesticide spraying  (Unit : Peoples)

Division Total Type1 Type2 Type3 Type4 Type5 Type6 Type7 Type8
No 

symptoms

Total
232 42 17 15 10 19 24 20 28 57

100% 18.1% 7.3% 6.5% 4.3% 8.2% 10.3% 8.6% 12.1% 24.6%

1~1.5
hours

8 1 0 1 0 2 0 0 0 4

100% 12.5% 0.0% 12.5% 0.0% 25.0% 0.0% 0.0% 0.0% 50.0%

3~5
hours

119 17 11 11 5 8 16 8 19 24

100% 14.3% 9.2% 9.2% 4.2% 6.7% 13.4% 6.7% 16.0% 20.2%

6
hours

75 17 4 0 4 8 5 8 7 22

100% 22.7% 5.3% 0.0% 5.3% 10.7% 6.7% 10.7% 9.3 29.3%

9
hours

30 7 2 3 1 1 3 4 2 7

100% 23.3% 6.7% 10.0% 3.3% 3.3% 10.0% 13.3% 6.7% 23.3%

Type 1 of poisoning symptoms is dizziness + skin allergy + bloodshot eyes, type 2 is dizziness + nausea, type 3 is nausea, type 4 is headache,
type 5 is skin allergy, type 6 is itching, type 7 is hives, 8 Type is bloodshot 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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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럼증+피부알러지+눈충혈(12.5%), 구역질(12.5%) 순으

로 응답율이 높았고, 3~5시간 농약살포를 하는 농가는 눈충

혈(16.0%), 어지럼증+피부알러지+눈충혈(14.3%), 가려움증

(13.4%)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6시간을 살포하는 농가

는 어지럼증+피부알러지+눈충혈(22.7%), 피부알러지(10.7%),

두드러기(10.7%) 순으로 응답하였고, 9시간 살포하는 농가

는 어지럼증+피부알러지+눈충혈이 23.3%로 높고 다음은

두드러기(13.3%), 구역질(10.0%)과 가려움증(10.0%) 순으

로 나타났다(Table 14). 

농약 중독증상별 병원진료에 대한 설문에서는 조사농가

232명 중 19.0%인 44명은 병원진료를 받았으며, 59명인

25.4%는 약국처방을 받았으나 55.6%인 129명은 진료를 받

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비진료 농가의 40.3%는 무증상

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지 않았지만 59.7%는 농약중독경험

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진료나 약국처방을 받지 않았

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살포자가 병원진료를 받은 비율을 보면 어지럼증+피

부알러지+눈충혈 증상을 경험한 농가는 40.9%로 나타났고,

가려움증 증상을 경험한 농가는 22.7%로 나타났다. 그리고

피부알러지(9.1%), 두드러기(9.1%)로 나타났다. 약국처방을

받은 농가의 20.3%는 어지럼증+피부알러지+눈충혈을 경험

한 농가로 나타났고, 다음은 어지럼증+구역질(13.6%)과 가

려움증(13.6%), 피부알러지(11.9%), 두드러기(10.2%), 눈충

혈(10.2%) 순으로 응답하였다(Table 15).

고찰 및 결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추이 변화와 만족도는 범

죄 안전과 자연재해 안전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농작업 안전은 증·감하고 있으나 다른 항목 대비 상대적으

로 만족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Kim et al., 2020). 농업인

에게서 가장 호발하는 농작업 재해 중 하나는 농약 중독과

관련된 사고이다. OECD 주요 국가별 농약 사용량을 비교

하였을 때, 칠레, 뉴질랜드, 일본 등에 이어 우리나라는 6 번

째로 그 사용량이 높아(9.1 kg/ha) 여전히 국가의 관리가 필

요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영국 2.3 kg/ha, 미국 1.9 kg/ha).

농약으로 인한 농업인의 유병률은 연구대상자, 연구기간, 농

약 중독에 대한 정의 등이 통일되지 않아서 5.7% ~ 86.7%

등의 매우 광범위한 수치를 보인다. 그리고 농약중독에 관

한 농업인들의 위험도 인식 또한 낮아, 중독 후 치료를 받는

비율도 매우 저조한 등 체계적인 건강관리에 매우 취약하다

(Lee et al., 2015). 이번 감귤농가의 설문 조사에서 농약 살

포 연수, 살포 일수, 1일 평균 살포 시간, 보호구 착용, 피해

증상 등을 조사하였다. 농업현장에서 농작업자의 농약사용

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출량은 작업환경, 개인보호장비의 착

용여부, 농약제형, 살포방법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농약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개인보호장비의 착용이 있다. 우리나

라 농작업자 보호장비 착용 비율은 마스크(67.1%), 보호장

갑(51.5%), 보호모자(41.6%), 보호장화(41.4%), 방제복상의

(40.6%), 방제복하의(34.5%), 보안경(20.7%) 순의 착용율을

보였다(Lee et al., 2019). 이번 감귤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감귤재배 농가가 농약 살포시 착용하

는 보호장비는 방제복+모자+장갑+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가 62%로 가장 많았고, 방제복+모자+장갑+마스크+보호안

경은 18%로 나타났으며, 모자+장갑+마스크와 방제복+모자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는 각각 4%로 나타났으며, 이번에

조사한 감귤농가도 선행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

다. 조사 농가 변인별 보호장비 착용에 관한 조사에서는 영

농경력이 5년 미만 농가는 방제복+모자+장갑+마스크와 방

제복+모자+장갑+마스크+보호안경 비율이 가장 낮으면서 다

양한 형태의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

러한 조사 결과는 농약 중독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거

나, 보호장비의 기능 또는 농약노출에 대한 장비의 보호 효

과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서 과수원과 하우스 재배 젊은 농업인은 병해충을 방제하지

않으면 상품성이 떨어지므로 많은 방제횟수의 농약살포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중독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고령자가

Table 15. Hospital treatment according to pesticide poisoning symptoms  (Unit : Peoples)

Division Total Type1 Type2 Type3 Type4 Type5 Type6 Type7 Type8 No symptoms

Total
232 42 17 15 10 19 24 20 28 57

100% 18.1% 7.3% 6.5% 4.3% 8.2% 10.3% 8.6% 12.1% 24.6%

hospital 
treatment

44 18 2 3 0 4 10 4 2 1

100% 40.9% 4.5% 6.8% 0.0% 9.1% 22.7% 9.1% 4.5% 2.3%

Pharmacy 
prescription

59 12 8 4 4 7 8 6 6 4

100% 20.3% 13.6% 6.8% 6.8% 11.9% 13.6% 10.2% 10.2% 6.8%

Non-medical 
treatment

129 12 7 8 6 8 6 10 20 52

100% 9.3% 5.4% 6.2% 4.7% 6.2% 4.7% 7.8% 15.5% 40.3%

Type 1 of poisoning symptoms is dizziness + skin allergy + bloodshot eyes, type 2 is dizziness + nausea, type 3 is nausea, type 4 is headache,
type 5 is skin allergy, type 6 is itching, type 7 is hives, 8 Type is bloodshot 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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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논농사보다 높다(Choi et al., 2018)는 연구결과와 배치

되어 추후 추가적인 보완 연구가 요구된다.

농약 살포 후 감귤농가가 경험한 다양한 농약 중독증상은

어지럼증+피부알러지+눈충혈 18%, 눈충혈 12%, 가려움증

10.3%, 두드러기 8.6%로 나타났다. 외국연구 대부분의 농약

에서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구토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Kim et al., 2011)과 피부가려움증 51.3%, 머리가 어지

럽거나 아프다 50.8%, 온 몸에 힘이 빠졌다 41.5%, 눈이 따

가왔다 38.7%, 눈앞이 흐려졌다 34.1%, 구역질이 났다

32.2% 순으로 나타나 기존의 선행연구(Lee et al., 2000)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조사농가의 19.0%는 병원진

료를 받았으며, 25.4%는 약국처방을 받았으나 55.6%는 진

료를 받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비진료 농가의 40.3%는

무증상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지 않았지만 59.7%는 농약중

독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진료나 약국처방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충남 일부지

역병원의 중독 처치 여부를 분석한 결과 즉시 치료를 시행

한 환자가 41.2%, 약간의 증상이 있으나 관찰만 한 경우

29.4%, 치료하지 않은 경우 17.6%, 결측이 1.8% (Moon et

al., 2019)로 분석된 선행 연구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농약으로 인한 농약 중독 사망자 수를 줄이고 농약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목별 보호장비 착용실태, 피해증

상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활용한 대책과 농업인에게는 농약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비농업인에게는 독성이

강한 농약의 구입을 제한하는 등 철저한 농약관리가 필요하

다(Jeong et al., 2008).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농업인에 대한 보호장비, 농약중독

경험 등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였으나 이번 농가조사는 농약

사용량이 가장 많은 감귤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변인별 보

호장비 착용실태와 농약 중독경험에 대한 분석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농약 중독증상이 갖는 주관성은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인

한계점이지만 경미한 상태의 중독자를 파악하는 유일한 방

법으로 활용되고 있다(Kim et al., 2011). 

따라서 향후 농약노출과 관련된 역학조사에서는 개별농가

의 기억에 의존한 설문조사보다는 실제 농업인의 건강진단,

혈액채취 등을 통한 직접적인 피해증상 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해서 분석하면 더 정확한 분석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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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감귤은 제주지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남부지역 등에서 재배되고 있으나 재배면적은 제주지역이 전체 재

배면적의 99%인 21,877 ha 재배되고 있다.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병·해충방제 시간은 13.4%로 수확작업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작물별 농약사용량(kg a.i./ha)은 감귤이 40.0 kg a.i./ha로 가장 많아 농약에 가장 많이 노

출되어 있다. 감귤농가가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얼마나 많은 증상을 경험하고 치료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

다. 대상 농가는 전체 감귤재배 농가의 0.8%인 232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감귤재배 농업인의 농약 중

독증상은 어지럼증, 구토, 메스꺼움, 두통, 발열, 피부알러지, 가려움증, 두드러기, 눈충혈, 호흡곤란, 피부반점 등 11

가지 증상으로 한정하였고, 농약 중독예방을 위한 보호장비는 방제복, 모자, 장갑, 보호안경, 마스크 등으로 제한하여

조사하였다. 감귤재배 농가가 농약 살포시 착용하는 보호장비는 방제복+모자+장갑+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가 62%

로 가장 많았고, 방제복+모자+장갑+마스크+보호안경은 18%로 나타났으며, 모자+장갑+마스크와 방제복+모자+장갑

을 착용하는 경우는 각각 4%로 나타났으며, 그 외 소수 응답으로 12%로 나타났다. 농약 살포 후 감귤농가가 경험한

다양한 농약 중독증상은 어지럼증+피부알러지+눈충혈 18%, 눈충혈 12%, 가려움증 10.3%, 두드러기 8.6%로 나타났

다. 조사농가 232명 중 19.0%인 44명은 병원진료를 받았으며, 59명인 25.4%는 약국처방을 받았으나 55.6%인 129명

은 진료를 받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비진료 농가의 40.3%는 무증상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지 않았지만 59.7%는

농약중독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진료나 약국처방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감귤

농가의 농약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적인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색인어 보호장비, 농약피해증상, 농약중독경험, 병원치료

⊙ ·········································································································································  ⊙


	감귤농가 농약 살포시 착용하는 보호장비와 피해 증상분석
	Abstract
	서론
	대상 및 방법
	분석결과
	고찰 및 결론
	Literature Cited
	요약


